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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토류 국제분쟁 WTO도 손들었다!
중국 수출제한 대응 2011년 4월로 연기 … 독점권 남용 우려 확산

WTO(세계무역기구)가 희토류 분쟁에 대한 조치를 2011년으로 연기했다.

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둘러싼 국제분쟁에 대한 결정을 2011년 4월까지 내리지 않을 것

이라고 발표했다.

미국, EU(유럽연합), 멕시코 등은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생산기업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

면서 해외 생산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WTO는 10월22일 웹사이트를 통해 검토

작업을 2011년 4월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.

WTO 규정에 따르면, 위원회는 구성된 지 6개월 이내에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. WTO

는 2009년 12월 희토류 분쟁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2010년 3월 위원 구성에 합의했다.

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%, 공급량의 90%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환경상의 이유와 자원 보존을 위

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최근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이 정

치적 목적을 위해 지배적 위치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25>


